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6)  

도요보 - 원면 특화 연구로 계속 차별화 소재 개발  

도요보의 “마스터 시드(Master seed)”는 해도 면과 피마 면을 교배시켜 새로 

만든 면으로서, 도요보의 주도로 뉴 멕시코 대학이 연구하여 1993년에 재배

하는 데 성공한 품종이다.  

“마스터 시드” 면은 섬유장이 길고 가늘며, 태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품

위가 있는 광택이 돋보이며, 이 천을 손으로 잡아보면 유난히 부드럽고 따스

한 감도 느낄 수 있다.  

도요보는 1997년부터 “마스터 시드” 면으로 방적된 80수 쌍사, 100수 쌍사

를 중심으로 이너용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, 최종 제품까지의 제조 

공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반응까지도 파악하여 수요를 개발하고 있으며, 

“에드윈”은 “마스터 시드” 상표로 진즈를 시판하고 있다.  

도요보는 “마스터 시드” 외에도 이집트 초장면 “이시스”, 미 초장면 “도요

보 수피마” 등과 같이 원면 단계에서부터 “차별화 소재”의 선정을 중요시하

고 있다.  

“마스터 시드”의 연간 생산량은 500곤(梱)으로 양이 충분하지 못하므로, 수

요자들에게 선전하지 않고 단골 고객에게만 판매한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함

이 없다.  

뉴 멕시코 대학에서는 지금도 계속 “마스터 시드”를 연구하고 있는데, 차

별화 된 실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서 “마스터 시드”는 “더 길고 강하고, 



가는 목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”고 보고 있다.  

“마스터 시드”면을 소재로 한 100% 면사를 20수~160수/2 까지 뽑고 있는

데, 용도는 이너, 나이트 가운, 여성용 양장, 골프 웨어, 이불잇 등이며, 이 

외의 원면 특화 소재는 이집트 초장면 “이시스”, 미 초장면 “수피마” 등을 

들 수 있다. ♣  


